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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, 최재성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


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,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 의견 나눠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2월 14일(금) 오후 4시,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‘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에 대한 입장’ 등을 전달했다.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KT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을 환영하며 “KT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는 오래 전부터 연대를 이어왔다”고 밝힌 뒤 “노동자, 국민을 위해 향후에도 꾸준한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”고 강조했다.��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도 노동조합 간부 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“우리 당에도 노동운동 출신이 좀 계시는데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정치인과 DNA, 패턴, 태도, 역동성 등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것 같다”고 인사를 건넸다. �이어 “노동계와의 정책연대에 앞서 무엇보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선행되어야 정책도 진심이 담겨져 진정한 연대가 가능해진다” 며 “그러한 발전적인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”고 전했다. ��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최재성 의원측에 ▲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와 관련하여 점유율 제한은 KT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이므로 넷플릭스, 디즈니 등 대형 미디어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국내시장 점유율 제한을 풀고 대형화 트랜드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. ��이어 ▲인터넷은행 특례법과도 관련하여 국민편익 증가를 위해서라도 금융위원회의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건의했다. ��










